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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석유화학 해외매출 25조원 육박
전체 30조원으로 25% 급성장 …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호조

SK그룹은 2010년 해외에서 거둔 석유화학 매출이 25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.

SK그룹은 계열사의 2010년 해외매출을 잠정 집계한 결과 모두 29조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월3

일 밝혔다.

2009년 해외매출 23조4000억원에 비해 약 25% 증가한 것으로,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면 해외 부문 사업이

취약해 내수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SK그룹으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.

SK그룹의 해외매출은 2001년 6조4000억원에서 2005년 12조3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07년 20조원을 처음 넘

어섰다.

2010년 전체 해외매출 가운데 3/4분기까지 18조2000억원을 기록한 SK에너지(현 SK이노베이션) 매출이 24

조-25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.

휘발유ㆍ경유, 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한 SK에너지는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

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세의 덕을 톡톡히 봤다.

전체 매출의 78% 안팎을 수출이 차지하는 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는 3/4분기까지 1조5000억원을

수출해 2010년 전체로는 2조원의 해외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SK케미칼과 SKC도 광학필름과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총 1조1000억원의 해외매출을

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2010년 인수합병 없이 기존 계열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한 자구적인 글로벌 전략만으로 해

외매출이 크게 늘어났다”며 “정보통신과 상사부문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해외매출 증가로 그룹이 성장할

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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